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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7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8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 일시 2019. 7. 7(일) 담당 부서 전력산업과

담당 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 담 당 자 이선덕 주무관(044-203-5159)

산업부 장관, 여름철 전력수급대비 현장 점검

 -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(7.8~9.20) 첫날에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방문 -

 -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상황점검 및 비상 대응태세 유지 당부 -

□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름철 수급대책 기간(7.8~9.20)

첫날인 7.8일 서울복합화력발전소(舊 당인리 발전소)*를 방문하여

ㅇ 전력거래소·한전 등 전력 유관기관장과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현황을

논의하고 서울복합화력 가동상황을 점검하였다.

    * [용량] 80만kW (40만kW × 2기), [전원] LNG 복합발전 + 열공급

      (2호기는 6.29일 준공 후 정상가동 중, 1호기는 8.31 준공예정이나 7월 4주부터 가동)

< 현장 점검 개요 >

▷ 일  시 : ’19.7.8(월) 14:00~15:00 

   장  소 : 중부발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(서울건설본부)

▷ 참석자 : 산업부 장관, 전력거래소 이사장, 한전 사장, 한수원 등 발전6사 사장, 

전기안전공사 사장, 에너지공단 이사장

▷ 점검내용 : 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,   ② 송·배전설비 안전운영 대책

             ③ 발전설비 안정운영 대책,  ④ 에너지절약 대책

             ⑤ 서울복합 1호기 가동준비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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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성 장관은 올 여름 피크시 공급능력 9,833만kW와 함께 추가 예비

자원 904만kW를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이 예상되지만,

    * 하계 최대전력수요는 8,950만kW(기준전망) ~ 9,130만kW(혹서전망) 내외로 예상

ㅇ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,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는

언제든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,

ㅇ 전력 유관기관 기관장과 임직원 모두 긴장감을 낮추지 말고 여름철

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성 장관은 특히 호우·강풍으로 인한 송·배전설비 고장이 발생하지

않도록 취약설비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·조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,

ㅇ 이에 대해 한전은 태풍취약 송·배전설비 보강에 851억원을 투자하여

고장·정전에 철저히 대비하였으며, 산악지역 배전설비 201만개소

전수 점검·조치도 7월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□ 회의 후 성 장관은 서울복합 1·2호기 현황을 보고받고 지하 발전소

설비 및 중앙제어실을 직접 점검하면서,

ㅇ 8월말 준공 예정인 1호기는 아직 정식 공급능력에는 포함되지 않았

으나, 7월 4주 시운전 개시 이후로는 언제든 100% 출력이 가능하므로

피크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,

ㅇ 6월말 상업운전을 개시한 2호기도 가동 초기에 고장이 발생하지

않도록 안정적인 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

 전력산업과 이선덕 주무관(☎ 044-203-51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